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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9. 2.(수)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에 대해 
정부는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9월 1일(화) 매일경제 「“싸게 비축했더니 손해” ... 복잡해진 정유사 손실

보전」 기사에서 ‘일부 정유사들은 원가 절감 성과 등을 고려해 적정 마진

율을 기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원유를 

싸게 확보한 정유사는 원가가 낮아져 보전금도 줄어드는 반면 원유를 비

싸게 들여온 정유사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더 많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

으로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온 바 있으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업체

들과 합리적인 손실보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로부터 원가 자료 등이 제출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원가 등

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 후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한 원가 절감 성과를 고려한 적정 마진율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향후 정산

위원회의 논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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